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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상무시민공원행사장

영 호남46개온 오프라인부스

지역민관심속발길이어져

안동사과 신안젓갈등인기

현악4중주 통기타등공연눈길

영호남 지역농가에서 기른 청정 농수특산물이 지역민들의

입맛을사로잡았다.

광주일보사와대구매일신문이주최주관하는 영호남문화대

축전이지난6~8일광주시서구상무시민공원에서열렸다.행사

에는많은지역민이참가해성황을이뤘다.

올해는코로나19확산을막고사회적거리두기를지키기위해

온오프라인을아우르는행사로진행됐다.

김여송광주일보사사장과이상택매일신문사사장은유튜브

를통해온라인으로인사말을전했다.

김여송사장은 영호남문화대축전을비롯해그동안영호남

사이에는많은인적, 물적교류가이뤄져화합의큰물줄기를이

어가고있다며 하루빨리코로나19를극복해영호남을비롯해

온나라가평안해지기를이번행사를빌어기원한다고말했다.

이용섭광주시장, 김영록전남도지사, 권영진대구시장, 이철

우 경북도지사,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김한종 전남도의회의

장,고우현경북도의회장,장상수대구시의회의장도온라인축사

를했다.

상무시민공원에서는 영호남상생장터가열렸다. 호남18개,

영남 28개 농수특산물부스가열려영호남시도민들이특산물

을함께나누는화합의장이됐다.

각부스는품질과맛으로널리알려진영호남의대표농수축

산품을저렴한값에살수있어구매행렬이줄을이었다.

대구경북능금농협부스는경북도브랜드 데일리 사과를맛보

려는인파가몰렸고, 울릉도오징어와청도반시, 영주산삼액도

인기부스였다. 신안젓갈과나주배즙, 완도다시마등남도먹

거리를찾는이들의발걸음도이어졌다.

신조한, 서화진MC도각부스를돌며재치있는입담으로특

산물을소개해흥을돋웠다.

장터한켠에는전남도과경북도의특산물을소개하는 영호

남상생장터홍보관도선보였다. 고흥황금향, 곡성사과, 강진

바나나, 포항 막걸리식초, 영덕 천년초 등 특산물부터 안동 소

주, 김천과하주, 광양추성주등명인들의작품까지만날수있

는공간이었다.

눈과귀가즐거운무대도펼쳐졌다. 앙상블케이의현악4중

주로시작해바이올리니스트김수연, 3인조통기타밴드 노래발

자국 ,광주통기타1세대음악인정용주,소리꾼김주희등의공

연이이어졌다. 노래하는의사선생님 신세원병원장의무대와

중국변검(變瞼)공연도눈길을사로잡았다.

문화공연을비롯한현장행사는유튜브실시간스트리밍으로

방송됐다. 영상은 유튜브 영호남문화대축전 페이지에서 다시

볼수있다.

영호남상생장터는홈페이지(www.yhfestival.kr)에서온라

인매장으로도만나볼수있다.온라인매장은오는30일까지열

린다. /유연재기자yjyou@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혼성트리오 노래발자국 팀이2020영호남문화대축전축하공연을펼치고있다.

광주일보와매일신문이공동주최하는 2020영호남문화대축전이6~8일광주시서구상무시민공원에서열렸다. 시민들이영호남

명인명품관을둘러보고있다.

청정농수특산물 한자리에…축제와화합의장

호남지역특산물을구입하러온시민들이부스를둘러보고있다.

2020영호남문화대축전을찾은시민들이안동사과를맛보고있다.

YeongHonam

완도김 성주참외청등30일까지온라인장터

영 호남상생장터 46개제품판매

영호남문화대축전 상생장터 온라인 매장이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영호남 상생장터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가필요한현상황을고려해온라인으로도장터를열고있다.

홈페이지에서는 강진 표고버섯, 보성 홍차(티백), 완도 김 등

호남특산물은물론대구경북능금사과,상주산양삼,청도곶감,

성주참외청등영남이자랑하는농수축산물까지총 46개제품

을시중보다저렴한가격에구입할수있다. 각시군별로판매하

는제품을모아서볼수도있다.

홈페이지에서는 6~8일진행된오프라인행사도다시볼수있

다.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www.yhfestival.kr) 참조.

/유연재기자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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